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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Report of Genital Exzema with Pru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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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port the clinical effectiveness of
oriental medicine on genital eczema.

Methods: The Yongdamsagan-tang was used for relieving pruritus, skin flare
and the other symptoms. The efficacy of treatment was evaluated with inspection
and patient's report.

Results: After treatments, the symptoms of genital and hand eczema were
improved and the patient has not reoccurred.

Conclusions: This case report shows that the herbal medication relieves the
pruritus, skin flare and the other symptoms caused by genital ecz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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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외음부의 소양증은 여성의 외음부 질

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일반 여성

인구 집단에서 정확한 유병율은 알려져

있지 않다. 소양증의 원인이 아주 다양

하며,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고 분명

하지 않은 때가 자주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연구대상이 특정한 연구조건이나

진료여건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다.

Kinster는 외음 소양증이 부인과 외래

환자의 약 10%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1,2).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외음 및 질에 심

한 가려움이 있는 것을 陰痒이라 하며,

성기의 潰爛 및 통증, 그리고 가려움이

있는 상태를 陰瘡이라 한다. 즉, 陰痒은

양방의 외음 소양증에 해당하며, 陰瘡

또한 외음 소양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1)
.

대다수의 보편적인 피부염군은 소양증

을 일으킨다1). 습진(濕疹, eczema)은 가

장 흔한 피부질환 중 하나로 다양한 외

인성 및 내인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부의 염증 반응 모두를 포함하는 광범

위한 질환이다. 습진은 일반적으로 발적,

소양증, 삼출물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

내는 비전염성의 급성 및 만성의 피부

염증 상태를 말하며
3,4)
, 그 중 소양증이

주된 증상이다
5)
.

한의학에서 습진성 질환은 浸淫瘡에

해당한다. 浸淫瘡 또한 소양감이 매우

심한 질환으로 일정한 발생부위가 없이

전신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될 수 있으

며, 주로 頭頸, 四肢屈側部, 陰部, 小腿

및 手足部 등에 비교적 많이 발생된다
3)
.

습진, 즉 浸淫瘡이 여성의 외음부에 발

생하면 외음 소양증을 유발하게 된다.

외음 소양증의 치료에 있어 가장 일반

적인 방법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이다. 하

지만 거의 모든 실험에서 치료에 대한

내성이 문제가 되며, 아토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6)
. 습진의 치료도 마찬가

지로 국소 스테로이드제와 경구 항히스

타민제가 사용되나 조속한 증상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양증과 긁음의

악순환(itch-scratch cycle)이 지속되어

병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7,8). 이에

저자는 외음부의 습진으로 인한 소양증

으로 ○○한방병원 여성의학과에 내원한

환자 1례를 치료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

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증 례

1. 환 자: 박○○ (F/42)

2. 내원일: 2009. 8. 31

3. 주 증

외음부 및 항문의 소양감, 발적, 창양,

출혈

4. 부 증

손의 소양감, 월경불순, 상열감, 흉민,

불면

5. 진 단

1) 한 방: 陰瘡, 陰痒, 浸淫瘡

2) 양 방: 음부 습진, 외음 소양증

6. 초진소견

1) 신 장: 153cm

2) 체 중: 53kg

3) 食 慾: 良好

4) 消 化: 良好

5) 大小便: 良好

6) 睡 眠: 2009년 2월초에서 3월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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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불면증으로 입원치료, 이후 안

정제 계열 약을 하루에 2번 복용 중

7) 舌 紅

8) 脈 微

7. 발병일: 2004년 무렵

8. 현병력

약 5년 전부터 매년 겨울마다 심해지

는 외음부 및 손의 가려움증으로 양방

치료를 받았으며, 2008년 12월 양약 28일

분을 처방받아 복용함. 2009년 6월경부

터 외음부 및 항문 주위의 소양감과 피

부 발적이 있었으며 환부를 긁어서 상처

와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양약을 복용하

거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지는 않

았다고 함.

9. 과거력

1년 전 할머니 사망 이후 심한 스트레

스로 인한 上熱感 및 胸悶

10. 월경력

주기: 불규칙. 5개월간 무월경(2008년

2월 - 2008년 6월)

11. 산과력 : 0-0-0-0 (미혼)

12. 치료내용

1) 한약치료

20첩 120cc 30포 분량으로 1일 아침,

저녁 식후 2회 매회 1포 복용하여 15일

간 복용하도록 하였다.

龍膽瀉肝湯 加減方: 龍膽草 柴胡 澤瀉

木通 車前子 赤茯苓 生地黃 當歸 各 4g,

梔子 黃芩 甘草 各 2g, 加 金銀花 6g, 玄

蔘 麥門冬 各 4g, 黃柏 3g

2) 침구치료

환자분 연고지 관계로 꾸준한 치료가

힘들어 한약치료 위주로 진행함

12. 치료경과

Date Condition Treatment

2009.8.31
외음부 및 항문 부위 소양감 및 腫痛, 搔爬시 출혈 호소함
부인과 검진 상 외음부 및 항문 부위 피부 발적 관찰됨

龍膽瀉肝湯
加減方 15일분

2009.10.9
소양감 - 평상시에는 거의 못 느끼고 간혹 자다가 소양감으
로 인해 깨는 정도
피부 발적 - 항문 부위 주변만 약간 남음

龍膽瀉肝湯
加減方 15일분

2009.10.28상기 증상 소차 호전
龍膽瀉肝湯
加減方 15일분

2009.11.23
소양감 - 상열감이 있을 경우 간혹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
피부 발적 - 완전 소실

치료 종료.
경과 관찰

2010.10 전화 추적 관찰 상 모든 증상 호전, 재발 없음

Table 1. The Progress of Condition and Treatment

Ⅲ. 고 찰

여성의 외음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

는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2)
. 가려움은 피

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

키는 불유쾌한 감각으로 피부신경을 약

하게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 증상이다
9)
. 습진, 두드러기, 알레르

기 피부질환, 건조증, 악성 림프종 등 다

양한 피부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

으며, 전신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

우도 있다
10)
.



The Journal of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Vol.24 No.2 May 2011

123

소양증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습

진은 피부의 염증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

로, 급성기에는 소양증을 동반한 수포성

구진, 홍반, 부종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

우에는 삼출성 병변을 보이며, 만성기에

는 부종과 수포는 감소되는 반면에 태선

화, 인설 등이 형성된다. 흔히 습진과 피

부염을 동일한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또

는 혼용하고 있으나 후자는 조직학적 의

미를 포함한다. 즉 육안으로 염증을 인

지할 수 없어도 조직학적 염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부염은 습진보다 넓은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3)
.

한의학적으로 습진은 浸淫瘡에 해당한

다. 浸淫瘡은 稟賦가 不耐하고 濕熱이

內蘊한데 다시 風濕熱邪의 침습을 받아

內外의 邪氣가 相搏하여 肌膚로 外發하

게 되어 발생한다. 초기에 皮疹이 疥와

같고 소양감이 매우 심하여 搔爬하면 黃

水가 흐르고 浸淫 및 濕爛되어 片을 형

성하는데 일정한 발생부위가 없이 전신

의 어느 부위에나 발생될 수 있는 전신

적인 피부질환으로 주로 頭頸, 四肢屈側

部, 陰部, 小腿 및 手足部 등에 비교적

많이 발생된다
3)
.《黃帝內經 玉機眞藏論》

에 “浸淫”이라는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

으며
11)
,《東醫寶鑑 諸瘡》에서는 “浸淫瘡,

初生甚小 先痒後痛 汁出浸淫 濕爛肌肉

延至遍身…”이라 하였다12).

여성의 외음부에 습진이 발생할 경우

외음부의 소양증 및 창양 등의 임상 양

상으로 볼 때 陰痒 및 陰瘡의 범주에 해

당한다. 陰瘡은 여성의 陰戶에 瘡이 생

기고 국부에 紅, 腫, 熱, 痛이 있을 수 있

으며 오래되어 덩어리를 형성하거나 혹

은 化膿腐爛되어 膿水가 흐르며 심하면

벌레 먹은 것처럼 潰瘍되는 것을 말하는

데 성기의 潰爛, 통증 및 가려움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1).

陰痒은 여성의 외음 및 질에 심한 가

려움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대하량의

증가를 수반하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陰痒의 발생은 주로 濕熱下注, 肝腎陰虛

및 心肝鬱火에 기인한다. 濕熱下注는 대

개 대하와 함께 나타나고 감염과 연관되

는 경우가 많고, 肝腎陰虛는 일반적으로

陰部가 乾澁하고 灼熱感이 있다. 心肝鬱

火는 정서와 관계가 있으며 대개 虛實의

중간에 속한다. 濕熱下注에 의한 경우

많은 양의 황색 또는 포말상의 대하가

수반되며, 외음부 및 질이 붉은 색을 띠

거나 충혈되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校注

婦人良方》에서는 “婦人陰內痛痒, 內熱倦

怠, 飮食少思, 此肝脾鬱怒, 元氣虧損, 濕

熱所致”라고 하였으며,《女科經綸》에서

는 “婦人陰痒, 多屬 蟲蝕所爲, 始因濕熱

不已”라고 하였다
1)
.

치료는 기본적으로 소양증을 초래하는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辨證施治

나 외용약을 이용한 치료를 시행한다.

濕熱下注의 경우 淸熱滲濕, 殺蟲止痒하

는, 龍膽瀉肝湯, 柴胡四物湯 등을 사용하

며, 肝腎陰虛에는 滋陰降火, 調補肝腎하

는 知栢地黃湯, 杞菊地黃湯을 心肝鬱火

에는 淸肝解鬱하는 丹梔逍遙散 등을 사

용한다고 하였다
1)
. 치료에 있어서 內治

法과 함께 外治法도 중요시 되어 왔는

데, 외음 소양증에 응용할 수 있는 오배

자, 애엽, 고삼, 지부자 등의 외용약에 대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3,14)
.

본 증례에서 사용된 龍膽瀉肝湯은《蘭

室秘藏 陰痿陰汗門》에 최초로 수재된 처

방으로 治陰部時復熱痒及臊臭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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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15)
, 그 후《醫宗金鑑》에서《蘭室秘

藏》의 처방에 黃芩, 梔子, 甘草를 추가하

여
16)
纏腰火丹, 耳疳, 懸癰, 疳瘡, 腎囊風,

婦人陰瘡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17)

이후

여러 의서에 수재되어 肝膽의 實火나 濕

熱下注로 인한 각종증상에 활용되었다
16)
. 최근에는 항염증 효과

18)
에 대한 연구

가 있었으며, 만성 바르톨린선 낭종19)이

나 대상포진
20)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보

고도 있었다.

龍膽瀉肝湯의 구성약물 중 龍膽은 味

苦, 性寒한 약물로 淸熱燥濕, 瀉火定驚의

藥理作用이 있으며, 肝膽實火에 효과가

있다. 柴胡, 草龍膽은 肝膽之火를 瀉하

고, 澤瀉, 木桶, 車前子, 茯笭은 瀉濕熱

利水道한다. 또 澤瀉는 腎經의 濕을 利

하고, 木通, 車前子는 小腸 膀胱의 濕을

利하며, 茯笭, 梔子는 三焦의 濕熱을 淸

利하고, 黃芩은 大腸熱을 散하며, 當歸,

地黃은 散瘀和血하고, 甘草는 澁痛을 緩

和한다
21)
. 본 증례에서는 肝膽實火, 濕熱

下注를 다스리는 龍膽瀉肝湯에 淸熱解

毒, 涼散風熱의 효능이 있는 金銀花, 養

血滋陰, 瀉火解毒의 효능이 있는 玄蔘,

養陰潤肺, 淸心除煩, 益胃生津의 효능이

있는 麥門冬, 淸熱燥濕, 瀉火解毒, 退虛

熱의 효능이 있는 黃柏을 加하여 사용하

였다
22)
.

증례에서 환자는 외음부의 소양감과

피부 발적을 호소하였다. 외음부는 肝經

의 脈絡이 분포하는 부위로 火가 肝經을

어지럽히게 되면 陰痒이 발생한다. 또한

환자는 약 1년 전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상열감 및 흉민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잠을 잘 이루지 못 하였다. 이는 鬱怒傷

肝하여 熱이 발생한 때문으로 陰痒의 辨

證 중 濕熱下注型의 증상과 유사하다
1)
.

전반적으로 肝經의 火熱로 인한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肝

膽實火 및 濕熱下注를 다스리는 龍膽瀉

肝湯을 加減하여 처방하였다
16)
. 처음 15

일 복용한 이후 외음부의 소양감이 현저

히 감소하여 수면 중 간혹 가려움으로

인해 깨는 정도로 호전되었으며, 피부

발적도 감소하여 항문 주위로 경미한 피

부 발적이 남아 있는 정도로 호전되었

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龍膽瀉肝湯 加

減方을 추가로 처방하였으며 약을 복용

하는 동안 점차적으로 소양감과 피부 발

적이 호전되었다. 2009.11.23 치료 종료

시점에 외음부의 발적은 완전 소실되었

으며, 소양감 또한 상열감이 있을 경우

간혹 약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호전되었

다. 손의 습진도 호전되어 소양감을 느

끼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스테로이드의

사용도 없었다. 이후 내원 시 소양증 재

발 여부 등의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2010.1.21 내원 시까지 재발은 없었으며,

2010년 10월에 시행한 전화 확인에서도

소양증의 재발은 없었다.

Ⅳ. 결 론

외음부의 소양감 및 건조감, 피부 발

적 등을 보이는 음부 습진 환자 1례에

대하여 龍膽瀉肝湯 加減方의 투여를 통

해 유의한 효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

이다. 증례가 1건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유사한 증례에 대한 임상적 자료의 축적

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한의학적인 치료

의 유효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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